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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간 삶은 ‘서사’로 재현되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 ‘서

사’를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서사’는 삶과 시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

단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시간들이 아니다. 과거는 미래에 

개방되어 있고, 미래는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며, 과거는 현재의 삶의 

지평으로 환원된다. ‘서사’는 이러한 열린 시간성을 전제로 형성된다. 

기록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서사’이며, 이 ‘서사’에 의해 과거의 시간이 

재현된다. 또한 기록을 읽어내는 행위에 의해 기록의 ‘서사’가 아닌 새

로운 ‘서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실재와 기록된 ‘서사’는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구조로 서로를 보완한다. 이글은 실재와 기록, 그리고 기

억이 맺는 관계에 해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해 탐구한다. 탐구 도구

로 폴 리쾨르의 해석학을 채택하여, 기록이 어떻게 실재와 관계 지워

지고 해석되는지, 그리고 아카이브 정의에 복무하는 기억이 어떤 방식

으로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해 살펴본다.

주제어 : 삼중의 미메시스, 기록, 재현, 실재, 집단기억, 아카이브 정의

<Abstract>

Narrative runs through the entire human life. ‘Narrative’ is a means of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human life.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are not disconnected. The past is open to the future. The 

future defines the meaning of the past, and the past rreturn as the 

horizon of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temporality functions as a 

Narrative. Records reproduce the past time as Narrative, and recount 

the past according to reading behavior. Reality and records complement 

each other with a cyclic and dialectic structure.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records. This paper applies Paul 

Ricoeur’s Hermeneutics to records as a tool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ity and record. We want to look at how records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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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lates to reality, and how social justice of collective memory 

should be should be achieved against them.

Keywords : Triple Mimesis, Records, Representation, Reality, Collective 

memory

이 전표는 방 한 서적 자체가 아닙니다. 전혀 아무것도 나타내

지 못합니다. 질감도 무게도 냄새도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알 수 없

어요. (…) 하지만 저는 압니다.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기억이 있어

요. 그 명세서를 보면 한 권, 한 권이 생각나지요. 무게도 질감도 

페이지를 펼쳤을 때의 두근거리는 기분도, 글자를 쫓는 희열도 모

든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억입니다. 기록은 현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추억조차 아닙니다.

－京極 夏彦(교고쿠 나츠히코, 2012, 36) 定本 百鬼夜行 陽 중에서

1. 들어가며

근 학문으로서의 기록학은 근 국가의 중점이 되는 관료사회의 형

성,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학의 향을 받아 성장해왔다. 객관적 사실의 

서술을 약속하는 역사 실증주의에서 기록은 증명할 수 있는 사료 고, 

업무의 책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록은 근 국가가 효율적으로 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그러한 배경에서 업무의 

수행과정과 사건을 증빙하며 증거라는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포스

트모더니즘 담론의 확산 아래 이러한 증거 가치로서의 기록이라는 기

본 개념은 흔들리고 있으며, 기록학계에서는 기록의 개념을 새로이 정

립하려는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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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상은 기록학의 기본 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

인 담론 안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이승억, 2013, 

195-196). 포스트모더니즘은 근 주의에 한 회의를 기조로 했다. 이것

이 기록학 분야에서는 실재론, 경험주의, 역사 실증주의 등 기록에 지

배적으로 적용되던 근 적 객관성을 허물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

다. 이는 근 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배제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도이며, 기록 안에 박제된 실재를 구해내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향에 따라 기록학은 지금까지 취해온 자기

동일성, 저자의 절 화, 통합된 거  담론에 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

다. 또한 상 성에 주목하고 의미의 무한한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

는 기록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록으로는 온전한 

진리나 실재에 도달할 길이 봉쇄되어 있으며 기록으로는 실재를 전혀 

알 수 없다는 담론으로 흘러가기도 쉬웠다. 이러한 향 아래 기록학계

는 기록으로 실재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 어째서 기록을 관리해

야 하는가에 한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이 탐구의 과정에서 서구의 

많은 기록학자들은 기존까지의 존재론이나, 증거론 신 의미론이라는 

틀로 기록을 보고자 했다(장 환, 김익한, 2019, 282-283). 그러나 지금

까지의 기록 의미론은 이용자들의 기록에서 의미를 창출해내는 활용론

적 부분이 중심이 되어왔다. 활용론에 집중된 기록 의미론는 기록이 담

을 수 있는 맥락과 실재했던 사건의 관계에 해 상 적으로 덜 조명하

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록과 기억, 그리고 실재가 관계를 맺는 철학

적, 해석학적 의미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실재(Reality)와 기록 그리고 

기억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기억과 기록, 실재의 간극을 읽어낼 

방법으로 ‘서사’를 조명하며, 이 서사를 읽기 위해 해석학과 의미론을 

채용한다. 단, 여기에서 다룰 의미론은 기존 기록학의 이용자 중심의 

가치 창출적인 의미론이 아닌, 실재와 기록과 기억의 서사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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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변증법적 기록 의미론이다. 실재와 기록된 ‘서사’는 순환적이고 

변증법적인 구조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미가 기록을 

이용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기

록과 기억, 실재 사이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재현’을 이

루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

이 글에서 다루는 ‘종합적 재현’은 기록이 포착한 실재하는 사건에 

한 해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언어를 기호의 

닫힌 체계로 보고, 텍스트 밖의 무언가를 증거로 인용하지 않는 후기구

조주의 혹은 해체주의가 주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상학적 존재론1)

에 입각한 해석학을 주요하게 다룬다. 여기에서 기록을 읽어내는 도구

로 폴 리쾨르(Paul Ricœur)가 제시한 삼중의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빌려

와 기록에 적용하고자 한다.

미메시스는 주로 모방, 재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미학, 

철학, 교육학 등에서도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이 미메시스를 주

요하게 다룬 학자는 표적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벤야민(Walter 

Benjamin), 폴 리쾨르 등이다. 플라톤은 미메시스가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모방한 것은 모방된 것에 다가서지 못하는 거울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아리스토

텔레스는 미메시스의 상을 넓혀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일, 문학 등

에서 ‘현실의 가능태’를 재현하는 것까지도 미메시스라고 보았다. 아리

스토텔레스에게 있어 미메시스란 자연과 보편을 재현하는 것이었다(유

기환, 2010, 389-394). 하지만 근 이전의 미메시스는 주로 예술과 관련

되어 논해진 것이 부분이었다. 현 에 들어서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1) 존재론은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지니는 근본적인 규정을 고찰하는 형이상학의 한 

부분이다. 현상학은 후설에 의해 창시된 철학으로 객관적인 본질을 진실로 포착하

려는 것에 중심을 둔다. 해석학은 현상학적 존재론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약속된 

땅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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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며 다시 주목받은 표적인 학자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이다. 

벤야민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비감각적 유사성 측면의 

미메시스를 논했다.2) 벤야민은 태고의 비감각적 유사성 읽기가 후에 

언어를 상으로 한 유사성 읽기로 전해졌다고 말하며, 사물과 언어 사

이에 필연적인 유사성, 미메시스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쾨르의 경우 벤야민보다는 아리스토텔레

스적인 부분이 더 두드러진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아우구스티누

스의 시간 이론을 결합하여 삼중의 미메시스 개념을 정립했다.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은 삶, 역사, 기록 등 줄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적용이 가

능하다. 이 삼중의 미메시스는 주로 허구와 역사를 핵심 역으로 하며, 

삶과 텍스트 사이의 필연적인 상관성을 말한다는(유기환, 2010, 394-402) 

점에 있어서 기록 읽기에 유효하다. 본 글은 기록이 재현을 통해 완벽

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해석을 통한 무수한 의미창출 만이 

있을 뿐이란 주장 사이에서 실재와 기록과 기억이 맺는 관계에 해 고

찰하는 것으로 실재3)를 어림잡는 우회로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록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로 기록학, 역사학, 철학 분

야에서 다뤄진 기록학의 철학적 지형, 기억 담론, 아카이브 정의 등에 

한 문헌연구를 포괄적으로 수행한 뒤, 기록에 해석학을 적용한다.

한국의 기록철학연구에서 이승억(2013)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닌 

상 주의적 회의를 통해, 기록을 상 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기

록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해명하고자 했으며, 장 환;김익한(2019)는 서

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온 기억 담론의 지형을 검토하고, 아카이브

 2) 벤야민은 자연의 세계에서 인간이 설정하는 유사성은 의식적으로 지삭되는 것이 

아니며 무의식적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의 점성술이 비감각

적 유사성을 읽어내는 표적 미메시스 행위다.

 3) 여기서 실재라고 표현된 것은 근 적 개념의 도달할 수 없는 객관적 실재가 아니

며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존재했고 존재하던 과거를 의미한다. 이 과거는 해석이

란 과정을 통해 진리에 이르려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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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에 한 담론을 정리하 다. 설문원(2019)는 기록 활동 의미를 

재조명하고 기록을 증거나 정보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 정의하고 그 특성을 살피고자 했다.

역사학 분야에서 노명환(2011)은 서양역사 속의 공론장으로서의 아

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언급하며, 아카이브의 역사와 현

황,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기억 담론을 정리했다. 양호환(2009)은 역

사와 집단적인 기억간의 관계를 살피고, 과거를 아는 방식에 있어 기록

과 기억의 생산부터 이용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실행하는 단계의 연쇄

성을 언급하 다. 이종흡(2018)은 역사학계와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억 담론의 흐름을 살피며, 각 학계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종흡

은 서구 기록학계의 기억담론이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기점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 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기억담론의 변화가 단절적

인 변화가 아닌 강조점의 변화라고 말했다.

기록학 분야의 기록 의미와 해석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다수 선행

되었다. 베른 해리스(Verne Hariss, 2002)는 기록의 해석에 따른 의미 생

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기록을 기억의 흔적으로 보았다. 기록의 의미는 

실재와의 연관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 기록이 만들어진 구성

과 재구성된 지층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는 기록이 

실재보다는 그 실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과 해석, 기록의 구조 등에 

의해 정의된다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해리스는 최 한 기록에 많은 맥

락을 드러내야 하며, 이용자에게도 맥락을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케텔라(Eric Ketelaar, 2001) 또한 기록을 기억 흔적으로 보았다. 케텔

라는 데리다를 인용하며 기억흔적에 해 아키벌리제이션(archivalization)이

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아키벌리제이션이란 아카이브가 사회문화적 

요인들로부터 향을 받아 아키 이빙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케텔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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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브의 숨은 서사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의미 계보”를 엮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의미의 계보는 기록의 본질이 생산에 의해 정해진 실재

가 아니라, 이용에 한 개별적 추론과 탐문과정에서 해석으로서 드러

나는 것이 된다. 그렇기에 케텔라 또한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기록에 존

재하는 숨은 서사,4) 아카이브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기록을 기억흔적으로 보지 않고, 활동의 고정적인 재현물로 보는 제

프리 여(Geoffrey Yeo, 2007)의 경우는 케텔라, 해리스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이용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여는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가 생성되며, 이용자의 

해석을 통해 기록의 의미가 풍요로워진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록의 의미생성과 관련한 연구는 기록 자체가 사건의 완전

한 서사가 아니며 이용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이 주요하다. 

기록은 프리즘처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파편으로 기능한다. 

그 기능에 충실하여 최 한 많은 맥락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실재와 기록이 맺는 관계에 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

지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해석학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 이해라는 것이 무엇인

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해석학은 단순히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을 다룬다. 해석학은 텍스트의 세계와 함께 존재를 전제하

기에 기록과 실재를 읽을 방법으로써 해석학을 채택하 다. 이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해석학자는 리쾨르(Paul Ricoeur)다. 리쾨르는 주체가 

삶의 세계에 있으며, 존재를 인식론적 전제 없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이 

언어라고 말했다. 리쾨르는 언어학의 의미론을 수용하 으나, 언어를 

기호체계로만 보는 구조주의와는 달리 언어가 드러내는 것이 세계라고 

보았다. 리쾨르는 세계를 관통하는 시간을 이야기라는 수단으로써 간

 4) 분류, 코드화, 라벨링, 기록 기술 등의 실무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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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업무, 혹은 사건이라

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생산되는 기록 또한 이야기(narrative)이며, 이야

기로 우리는 그 시간을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리쾨르의 저서인 시간과 이야기, 기억, 역사, 망각과 국내에서 출

판된 폴 리쾨르에 한 해설서와 연구를 분석 후 기록에 이를 적용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2. 증거와 기록

1) 근대적 기록

기록학의 근 적 기원은 실증주의 역사학, 그리고 국가통치와 관련

한 사회학 논의의 기반 위에 있었다. 실증주의 역사학은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게,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역사를 쓰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었다.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자연과학과 같

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탐구할 수 있다고 여겼다. 과학적인 방식

으로 탐구된 과거는 ‘객관적이며 신뢰할만한’ 것이어야 했으며 그 근거

가 필요했다. 그 근거로서 채택된 것이 휘발성이 낮은, 지배계층의 문

헌과 기록이었다. 기록과 문헌은 기록을 서술할 수 있는 ‘사료’로서 취

급되었다.

사료를 취급하는 기록보존소 설립 운동을 주도한 랑케(Leopold Ranke) 

또한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자 다(노명환, 2011, 103-104). 랑케는 철저

히 사료에 의거하여 실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의 역사서술을 제

안했다.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한 사료들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이를 비판·검토한 뒤, 타당한 사료에 한정하여 역사서술을 시도한 것

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어 타당하다고 선정된 기록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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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증거물’로서 사건의 충실한 재현물이 되었다. 사료로 서술된 역사

는 실재와 동일시되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같이 객관적인 진

리로서 취급되었다.

그러나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다루는 사료는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무리 다수

의 학자가 평가한다고 해도 교육받은 엘리트층의 시선으로 선별된 기

록일 뿐만 아니라, 남겨진 기록 자체도 권력의 반 으로 ‘남겨진’ 것이

며, 권력 이전의 사회적인 관습이 이미 편향적으로 기록에 반 되기 때

문이었다. 더해 사료로 채택된 기록은 사적인 기록을 부분 배제하고, 

증명과 측정이 가능한 것만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다양성을 드

러낼 수 없다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었다. 푸코(Michel Foucault)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증주의 역사학에서 추구하는 객관적인 역사라는 것은 진

리가 아닌, 수용과 배제의 원리로 재현된 사건의 파편일 뿐이었다(윤은

하, 2016, 133-135).

이렇듯 초기 아카이브는 ‘사료’의 취급기관으로서 역사학과 동반자

지만, 아카이브는 꾸준히 역사학에 덜 종속적인 기관이 되기 위한 시도

를 이어갔다. 그러한 시도 끝에 아카이브는 통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던 근  국민국가의 필요에 따라 행정 문서의 관리기관으로 거

듭났다(이종흡, 2018, 465-465).

근  국민국가의 관료제적 통치를 행할 핵심 수단은 관료들의 자

의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과 규칙성을 늘릴 수 있는 명문화된 매뉴

얼에 의한 행정, 즉 문서기록제도 다. 베버(Max Weber)는 근  서구

의 합리성에 기반한 관료제도의 발달에 주목하며 관료제도의 핵심에 

기록제도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서에 의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업무

는 진행되고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졌다. 기록은 업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정당성을 증명했다. 근  관료제도 아래에서 기록은 ‘사

료’로서의 기능 이전에 ‘증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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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2011, 105-106).

증거로서의 기록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이 없어

야 했기 때문에 기록의 주요한 4  속성과 설명책임성이 부각되었다. 

아키비스트는 국가의 법적 증거물인 기록을 변조나 위조 없이 온전하

게 지키는 업무를 맡게 되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록 보관자이자 

아카이브즈 기록과 시설을 보호하는 사람으로 정체화하 다. 아키비스

트는 기록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 나아가 기록 생산

의 출처, 맥락, 질서 등을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통치수단으로 국가의 업무수행이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

을 증명하는 기록의 효용은 법적인 소송의 안에서만 기능한다. 이는 기

록의 증거성이 객관적인 것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역사적인 증거물로서의 기록과 마찬가지

로 업무를 증거할 수 있는 특정한 서식 안에서, 사건이나 업무가 다루

어지기에 업무적 증거인 기록 역시 충실한 현실상의 재현이 아닌 법정 

증거물로 다뤄지기 위해 편집된 상일 수 있는 것이다.

2) 기록의 재현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실증주의에서는 기록이 자연법칙과 같이 진

리를 규명할 수 있는 사료로 여겨졌고, 근 관료사회에서 생산된 기록

은 업무를 증명하는 법적 증거물로 인식되었다. ISO15489-1 표준에서도 

기록을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증거와 정보로써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로 증거와 정보라

는 맥락 아래 다루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는 공공기

록물 관리의 목적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으로 정의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의 도구이자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증거로서의 기록을 표방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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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건의 반 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업무를 기록한 사건의 반명물로서의 기록은 이미 존

재하지 않는 과거를 현재에 불러낼 수 있는 재현성을 지닌다. 재현이라

는 성질이 증거 가치로서 기록의 핵심을 이룬다.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말은 다시 나타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

다. 이는 현상에 한 부정, 그리고 현상 뒤의 어떤 실체나 본질에 한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실재나 본질을 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식철학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의식철학은 물자체라는 완전한 본

질이자 세계를 상정한다. 칸트는 인간이 물자체를 인간의 인식적인 한

계 탓에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인간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의 선험적인 자의식이 그러한 질서와 진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이승억, 2013, 195-196). 선험적인 자의식이란 

주관적인 인식 틀로 물자체, 실재 자체가 아닌 그 실재가 촉발하는 감

각적인 인식을 받아들여 상을 조건 짓고,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

건이다. 인간이 공유하는 선험적인 틀이 있기에 주관적으로 받아들이

는 세계에 한에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

다(황설중, 2009, 103-109).

선험적인 의식을 통해 실재는 인식된 뒤, 기억되고 보편적이고 필연

적인 지식이 된다. 지식이 매체에 고정되어 기록화되면 누군가가 그 기

록을 읽는 행위에 따라 재현된다.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의 정립을 통하여 만들어진 기록이기에 그것은 사건과 같은 것으

로 여겨진다. 다수에 의해 진리로서 선별된 기록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 실증주의의 사료 또는 법정 증거물이 되었다. 그렇기에 기록이 변

조가 없도록 관리하고,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술하는 아키비스트의 일

은 객관적이고 변조되지 않은 진리의 재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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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란 이름의 한계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사회적인 담론이 확산되며 증거로서

의 기록은 인식적인 한계뿐 아니라 의미론적인 한계에도 직면하게 되

었다. 근 까지 사람들은 세상의 본래 모습과 동일한 개념적인 지식을 

추구했다. 세계를 인간의 지식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

으며 세계는 인간이 구성해내는 산물이었다(박 욱, 2009, 24). 기록 또

한 동일하게 인간이 구성하는 감성적인 세계에 한에서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지식을 정립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재현성을 인정받았

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조주의는 의식철학의 사유하는 자아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 절 적인 주체가 아닌 오로지 관습과 언어로 이

루어진 구성물이 있을 뿐이라고 본 것이다. “푸코(Michel Foucault)와 데

리다(Jacques Derrida), 라캉(Jacques Lacan)은 자아가 세계의 근원이 아

니며 오히려 사회적 관계와 담론(언설)과 욕망을 통해 생산된 하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주체는 세계 이전,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담론 속에서, 담론을 통해서 구성된 자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강 안, 2011, 113).”

이 논의에 따른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맥락이 규정한 만큼 혹은 담론

을 통해 파악한 만큼만 실재를 알 수 있다. “텍스트는 잃어버린 것에 

한 보충이고, 현재 부재하는 것에 한 리자이지만, 현상학적인 환

원을 통해 초월적 주체로 환원될 수 없는(강 안, 2011, 113)” 것이기 때

문이다. 기록을 읽어내는 사람뿐 아니라 기록을 생산해내는 사람도 담

론과 사회적 관계, 욕망을 통해 규정된 만큼만 사건을 인식한다. 실재

와의 간극 이전에 이미 인지하는 지점부터 이미 편향된 지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후기구조주의와 해체주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의 기록

이란 자명하고 유일한 증거를 모은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논리에 

의해 구축된 산물에 불과하며, 비의도적인 누락과 의도적인 배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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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은 증거일 뿐이다.

텍스트의 의미 수용에 한 문제 또한 존재한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인 기반에서 사람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의미란 상이한 것이다. 프로그

래머가 인식하는 컴퓨터, 아이가 인식하는 컴퓨터, 일반인이 인식하는 

컴퓨터가 다르듯 기록화된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기록의 경우 도서

보다도 난해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더욱 취약해진다. 바르트

(Roland Barthes)는 언어의 의미가 구조 속에서 상 적으로 정의된다고 

말했다.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해석

에 따라 의미가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야우스(Hans Robert 

Jauess)또한 수용미학에 해 언급하며, 독자를 수용담지자의 위치로 끌

어올렸다. 야우스에게 텍스트란 생산과 재현의 폐쇄적인 순환이 아니

라 소비하는 주체를 통해 의미가 이해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관점은 

종래 근  기록학이 취해오고 있었던 사건의 생산과 재현, 기록과 그 

사건 간의 1:1로 응되는 의미 관계를 허물었다. 기록은 이용자가 그 

기록을 이용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재현되는 것이며, 그 재현되는 형

태는 사람마다 다르게 수용된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증거나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닌 수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의

미가 재정의된다.

3. 기록과 기억

1) 기억담론의 배경

증거로서의 기록에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학계의 관심은 기억으로 

옮겨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기억은 ‘부재한 것을 나타내

는 것’으로 정의되어왔다. 실제 경험의 반 인 기억은 개인으로서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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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보장하고 학습, 소통, 인지 등의 인간 행동의 바탕으로 여겨졌

다. 기억은 기록보다도 우선하여 현실에 있어 부재하는 상을 재현하

는 수단이었다. 학문으로서의 역사가 출현하기 전 전근 에서의 기억

은 역사학이 추구한 지식체계와 달리 상상에 따라 공간적으로 배치되

는 이미지로서 현재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전근  구술 문화 속에서 기억의 권위는 과거가 남긴 지혜를 재생하고

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집단 기억은 망각

에서 잊혀지는 과거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양호환, 2009, 

9-10).

그러나 19세기 역사학이 전문화되면서 기억은 기억 자체가 가지는 

특성 탓에 점차 증명되어야 하는 의문스러운 자료가 되었다. 기억은 부

재가 열어주는 자유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사건을 자의적으로 변형

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19세기의 실증주의 역사관에

서의 역사편찬은 주관성과 변형성이 큰 기억보다는 변조가 적은 잘 관

리된 기록을 선호했다. 역사가들은 체계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편찬

했으며, 잘 정리되고 기술된 기록 자체가 역사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역사는 객관적이고, 집단적이며, 단합적이지만 기억은 주관적이

고, 개인적이며, 복합적인 것이 되었다(장 환, 김익한, 2019, 293).

베르그송(Henri Louis Bergson)까지도 기억은 그 기초를 개인에 두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기억의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부각했다. 알박스는 집단 기억이라는 저서에서 베르

그송의 순수기억이라는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기억을 사회현상으로 해

석하며 이는 집합적인 기억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집단은 역사를 집

단적인 기억으로 유지하고 역사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적용하는데, 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자신의 역사를 그룹의 역사와 동일화하는 틀로 역

사를 자신의 정체성 부분으로 적용한다. 그렇기에 집단은 집단기억으

로 자기 주체의 성질을 획득하며, 개인 기억 또한 사회 구성틀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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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으로 매개된다(정기철, 2016, 531-532).

포스트모더니즘의 향에 따라 “역사실증에서 추구하는 객관적 실재

의 복원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이종흡, 2018, 458).”는 비판

을 받은 역사가들이 이러한 집단기억으로 눈을 돌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록이라는 것은 수용과 배제의 원리로 

평가되어 인정받은 공식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식적

인 기억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이며 권력의 향을 받아왔고,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삶과 다양성은 오로지 제도권이 인정하는 만큼만 정사에 

포함되었다.

“1960년  말 이후로 급증한 자서전 출판, 족보 연구, 개인 컬렉션 구

축 등 기억의 사유화 현상은 생생한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멀어진―그

리고 국민국가나 계급 단위로 정형화된― 메타역사서술에 한 불신과 

염증에서 나온 현상(이종흡, 2018, 456)”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유화 된 

기억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보다는 개인적인 기억에 더 가까웠다. 집단 

기억이 본격적으로 조명된 것은 1980년 에 들어서서 다. “1980년 의 

기억담론은 기존 역사서술에 한 불신을 공유하면서도, 다시 집단기

억의 편에서 생생한 역사적 체험의 회복을 시도한 것이었다(이종흡, 

2018, 456).”

알박스가 말하는 집단 기억은 개인기억도 보편적인 의미의 역사도 

아니다. 각각의 집단이 상상하는 공간의 이미지를 매개하여 메타적으

로 공유하는 집단 의식이다. 이를 수용하여 발전 시킨 것이 피에르 노

라(Pierre Nora)다. 피에르 노라는 통합된 거 담론으로의 역사를 지양

하고, 상황에 바뀔 때마다 변화해온 기록, “다양한 목소리”가 얽힌 새로

운 유형의 역사를 추구했다. 노라는 기억의 시간을 기억의 역사라고 표

현했다. 기억의 사회적인 속성을 통해 개개의 기억이 아닌 집단이 공유

하는 기억을 풍부하게 역사로서 쓰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았다. 집단기억 또한 개인적인 기억처럼 집단 안



기록과 기억의 재현 : 삼중의 미메시스로 실재읽기   169

에서 망각되고, 쉽게 선별되기 때문이다. 집단기억은 공동체 정체성으

로 매개되기에 쉽게 이데올로기화 되거나 망각을 통한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집단기억은 그 자체로 사회적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부끄러움 등으로 민중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은 잊어버린 것

처럼 이야기된다. 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한 많은 증언이 이

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들과 함께한 환락업에 종사하던 황금동 여성5)들

에 한 이야기가 잘 꺼내지지 않듯이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그러한 기억은 망각된다. 더하여, 이데올로기화된 집단기억은 개인정

체성을 위협한다. 특정 사건이 모든 개인에게 같은 감상으로 서술되는 

것처럼 집단기억으로 매개된 기억은 집단기억을 촉진하는 개별기억과 

집단기억의 연관을 역으로 끊어버리고 개별기억을 집단기억으로 체

해버릴 수 있다는 위험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기록에 기반한 권력자의 

이해관계를 변하는 이데올로기라면 집단기억은 민중사학의 축으로 

혹은 사회적 약자들의 잊혀진 삶을 되살릴 수 있는 매개체로 이해되었

다. 집단기억은 보편기억인 근  역사학의 반 편에 서는 항 기억으

로 기능했다.

2) 아카이브와 기억담론

기억담론은 기록학계에도 향을 미쳤다. 근 까지의 아카이브는 역

사 실증주의와 함께 성장했고, 근  국민국가의 관료제적 통치의 핵심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이 기억의 역사를 말하고, 공동체의 집단

기억에 해서 말할 때 아카이브도 자연스럽게 동시 적인 변화를 이

 5) 황금동의 여성들은 표적인 우범지 에서 환락업을 하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5·18민주화운동 때에 시민군을 도운 이들이었으나 그들과 관련된 문헌이나 증언

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억압된 기억 중에서도 더욱 억압된 기억이 분명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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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야 했다. “국민으로 느슨하게 엮 으되, 파열 위험이 상존하는 시

민사회의 다원적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키비스트는 자

신의 조치와 결정을 독자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

율성을 확보해야 했으며,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새로

운 공적 어젠다를 제시해야 했다(이종흡, 2018, 465-466)”

그런 배경에서 아카이브는 도서관, 박물관처럼 시민 중심의 문화유

산기관으로, 혹은 국가를 넘어선 집단기억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정체

성을 강화해야 했다. 사회운동가이자 역사학자 던 하워드 진(Howard 

Zinn)은 1970년 SAA연례회의에서 “지배층 중심의 기록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을 제안하고, “아키비스

트는 전문가의 중립성이란 거짓에서 벗어나, 현재 우리 사회가 부정하

는 평화, 평등, 정의라는 인간적 가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 연례회의의 결과 아카이브의 개혁을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ACT(Archivist for Action)가 창설되었으며, 1972년 발표된 ACT 보고서의 

방향은 전문성의 확립, 전문직의 사회적 역할과 관심에 의거한 수집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이었다(이현정, 2014, 220-222).

이 수집의 다양화를 이루기 위해 주목받았던 것이 사회적인 기억이

다. ACT의 보고서는 메뉴스크립트 수집에 있어서 엘리트주의를 반 하

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SAA 협회장으로 취임했던 

햄(F. Gerald Ham)은 ‘경계에 선 기록관리’라는 연설을 통해 ‘능동적인 

아키비스트’라는 역할을 천명하 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햄이 지닌 

보통사람의 기록을 모아 역사를 쓰겠다는 생각의 실행이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 전체의 문서화, 행동하는 아키비스트라는 의

제는 항기억의 생성, 집단기억의 사회적 기억화와도 연관되었다. 정

부나 모기관에 충실한 부속기관으로서 아카이브가 아니라 문화유산 혹

은 집단기억의 능동적 전승자로서의 아카이브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의 

유사 기능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들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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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계의 기억담론은 사회적 기억의 형성이나 전승자로서 아카이

브의 역할을 강조했고, 아카이브의 문화유산기관 내지 기억기관으로서

의 기능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는 포스트모더

니즘의 기억담론이 추구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한 것이었다. 포스트모

더니즘의 기억담론은 통합된 민중이 아닌 다층적인 사람들, 소외되고 

비가시화된 존재들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라가 기억의 

장소에서 말한 새로운 역사는 보편성보다는 다양한 목소리의 얽힘을 

중시한 것이었다. 사회 전반을 포괄하여 구성원 전원이 공유, 수용할 

수 있고, 전승할 가치가 있는 기억이라는 표적 척도라는 햄의 화두는 

결국 노라와 다른 보편론으로 귀결되었다. ‘전 사회구성원’, ‘ 표적’ 등

의 언술에서는 또 다른 절 화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불

평등과 소외를 도외시한 가치론에 한 안으로서 두된 사회표상론

은 비주류에 한 공평한 기록화를 표방했지만 전 사회의 기록화라는 

통합 서사의 요소를 함께 포함했다(이승억, 2013, 214-215).

사회표상론은 보존하는 전체 기록의 양을 늘려 기억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노라가 말한 아카이브 

강박증과도 이어지는 문제로 나타났다. 1990년에 들어서며 공공의 기

록화 자체에 한 회의는 짙어졌고, 포스트모더니즘 기억담론이 기록

학계에서도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는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이 크

게 향을 미쳤다.

데리다는 기억 흔적들을 랍판에 남기는 행위를 “아카이브화”로 명

명하 는데, 기억을 남기는 것, 기록을 남기는 것, 그리고 재현하는 것

까지 모두 아카이브화라고 칭했다. 기억은 기억 흔적으로부터 원초적

인 기억으로 향하려는 회복 욕망을 지닌다. 원초적 기억으로 향하려는 

회복욕망은 또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은 소멸되지 않고 

끝없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는 “아카이브화는 그것이 

기록한 만큼 사건을 새로 생산한다”고 말한다. 기록의 생산, 기억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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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기록을 읽어낸 것 모두가 독립적인 별개의 사건으로 본 것이다. 데

리다는 아카이브 된 것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실재는 기억와 기록 어느 쪽이 되었든 모두에게 단절되어있으며, 그 하

나하나가 독특한 사건일 뿐이다. 그저 회상하려는 시도인 흔적만이 유

령처럼 우리의 주변을 떠도는 것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아카이브화는 

정신 내부에 기억 흔적을 남기는 것과 정신 외부에 실제 기록을 작성하

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무형의 기억 흔적과 유형의 실물 기록들

이 동일원리로 설명한다.

이러한 단절이 전제된다면 아카비스트는 랑케처럼 과거 실재를 복원

하여 진리에 이르겠다는, 혹은 피에르 노라처럼 기억흔적으로부터 생

생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역사학적 목적에 충성할 이유가 없는 셈이

다. 데리다에게 원초적 기억을 소환하려는 시도는 유령 이외에는 나타

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유령은 실재와 허구, 진실과 거짓, 진체(眞

體)와 망상 사이에 걸쳐있기에 존재보다도 우위에서 “진리의 일부”를 

가진 것이다. 그 아주 작은 진리의 일부가 아키비스트에게는 중요한 것

이 되었다. 아카이브화 된 모든 것이 유령이며, 진리나 실재에 도달 할 

길이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아카이브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에 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이종흡, 2018, 474-478).

3) 기록과 의미론

기억흔적이란 기록을 포함하여 기억 활동이 남기는 모든 것을 의미

한다. 서구 기록학계에서는 이 진리의 일부인 기억흔적으로 실재에 접

근하기보다는 그 개개의 기억흔적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때 나타나는 

‘의미의 생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기록의 의미로는 결과를 목표

로 한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 자체를 목표로 삼았다.

해리스(Verne Harris, 2020)은 데리다를 인용하면서, 기억 흔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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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을 “사건으로 향하는 창문의 작은 일부”에 비유했다. 창문의 작

은 일부에 실재는 비추어지지만, 거울처럼 명료하게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게, 굴절되고 물결이 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것이다. 이 수없이 많은 다층적인 투 은 곧 기록은 실재와의 연관성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끝없이 포개지는 구성, 재구성된 지층에 의해 정

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아키비스트, 이용자가 

이 기록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어간 지층과 미로들을 면 히 추적해

야 한다고 말한다(이종흡, 2018, 475).

케텔라(Eric Ketelarr) 또한 데리다의 아카이브 열병을 언급하며 아

키벌리제이션(archiva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하여 기록을 이용, 생

산할 때마다 나타나는 기록 흔적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아키벌

리제이션은 생산 이전 단계에서 아카이빙 전에 존재하는 아카이브 요

소들을 주목한다. 사건, 맥락, 업무, 상, 이슈 등을 아카이브화 하겠

다고 정할 때 그 기록은 기록의 생산자, 관리자, 아키비스트, 이용자 같

은 인적 요소와 실무 관행에 있어서도 향을 받는다. 케텔라는 인적 

요소와 실무관행 등을 아카이브 요소라고 이름 붙이고 숨은 서사(tactic 

narrative)로 규정했다. 이는 해리스가 말한 지층의 추적과도 연관되는 

이야기이다. 이 숨은 서사들은 의미론적 족보로 엮이며 아카이브에 끝

없이 의미를 더해가고, 이 과정에서 기록의 의미는 동적으로 변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케텔라(2012)는 마치 토지가 경작되듯, 기록은 ‘재배

(cultivating)’되어 이용자에 의해 해석되고 이용되는 의미 저장소이며, 기

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실은 무한 라고 주장했다(장 환, 2019, 298).”

사회적 지층과 미로를 면 히 따라가기, 숨은 서사 드러내기는 커다

란 사건에 접근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

어서 이는 여(Geoffrey Yeo)가 기록을 보는 방법과도 유사하다. 여는 기

록을 활동을 지속적인 재현물로 보기에 데리다와는 관점을 달리하지

만, 이 또한 재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것에서 의미론과 연관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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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록의 재현물이 제공하는 것은 다양한 어포던스(affordance)이며, 

이는 기록이 제공하는 ‘특성과 기능’으로 번역된다. 증거나 정보도 기록

이 제공하는 어포던스 중 하나일 뿐이며, 이용자가 기록을 이용할 때 

각 이용마다의 기록 의미가 정해진다고 본 것이다(설문원, 2019, 19-20)

이용을 통한 의미의 규정, 숨은 서사를 드러내기 등의 연구는 종래 

기록이 재현하고자 했던 실재와의 연관성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이용자, 관리자를 모두 포괄하여 각자의 해석으로 기록

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런 시선에서 볼 때 기록의 의미는 고정된 것

이 아닌 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는 기록 의미의 확장성을 극

화한 것이지만, 실재했던 것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

다는 한계점이 있다.

4. 미메시스를 통해 기록보기

1) 기록과 해석학

있는 그 로의 실재를 읽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억이든 기록이든 결

국 기억의 흔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케텔라나 해리스는 데리다의 주

장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의미론적인 족보를 엮어내려고 했다. 그러

나 다양한 해석은 상상적 표상과 뒤섞일 위험이 있으며, 사건과 단절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기록이 재현하는 바의 본래 

행위와 기록 의미의 관계는, 실재와 이용자의 의미생성 사이의 변증법

적이며 간주관적(intersubjectivity)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통합된 진리나 

사실로서의 거 역사로 뻗어 나간다면 소수의 목소리의 배제와 같은 

문제가, 또 개인화된 의미로만 뻗어 나간다면 연  없는 파편화된 삶으

로 기록을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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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록의 현상학적 존재론과 의미생성론을 통합하여 변증법

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위해 폴 리쾨르(Paul Ricœur)의 해석학, 그중에서

도 삼중의 미메시스 이론을 기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해석학은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과는 다르게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보편성을 내세운다.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있기에 사람이 기록을 만들

고 해석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근 적인 시선일 수 있으

나 해석학은 보편성에만 기 지 않으며, 상 성이란 이념을 배제하지 

않는다. 순환의 원리에 따른 이해의 비종결성, 진리를 향한 개방성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데리다의 탈구축과 유령론과도 어느 정도 인

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반성철학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

닌다.

폴 리쾨르의 해석학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 진

리와의 틈을 메워가는 ‘과정’에 중점을 둔다. 텍스트를 텍스트 그 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인식하는 문화, 종교, 정치, 역사, 과학을 

통해 해석하여 ‘서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폴 리쾨르의 해석학이다(정기철, 2015, 193-157). 기록은 해석학이란 

렌즈로 보았을 때 하나의 ‘서사’를 이루며 이 ‘서사’에 의해 과거의 시간

이 재현될 수 있다.

리쾨르는 시간 경험을 이야기로 이해했다. 시간은 이야기, 즉 ‘서사’

로 구조화되며, 서사를 통해 역사적 시간은 인간의 시간 경험과 연결된

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또한 시간 경험이며 기록은 시간 경험을 

재구성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리쾨르에게 시간은 반드시 이야기로 

구성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리쾨르는 시간을 이야기로 구성

하여 이해하기 위해 ‘삼중의 미메시스(mimesis)’라는 개념을 만들었다(정

기철, 2015, 295).

미메시스는 어권에서 체로 모방(imitation)혹은 재현이라고 표현

되었다. 그러나 미메시스는 단순하게 모방이나 재현 만을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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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며, 창조라는 측면을 포함하는 단어이다. 현 미학이나 서사론

에서 미메시스는 실재를 그 로 복사한 것이 아닌, 존재했던 것을 창작

자, 이용자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재구성한 창작물이다. 이런 미메시스

의 개념을 해석학에 도입한 폴 리쾨르는 미메시스를 현실을 허구화하

고, 허구화한 현실을 재구성하며, 현실에 다시 도입하는 인간의 능력이

라고 말했다.

이는 허구의 이야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 이야기에도 동

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리쾨르에게 문학과 역사는 시간6) 경험을 지시

하는 이야기로 역사와 허구는 구조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

문이다. 리쾨르는 기억과 기록을 상상적 표상과 때어놓을 수 없기에 허

구와 닿아있다고 보면서도 기억과 기록은 결국 과거에 한 지시나 재

현기억과 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정기철, 2016, 294-310).

기억을 포함하는 기록은 과거 사건을 그 로 복제한 것은 아니지만, 

기억과 기록 모두 과거와 필연적인 상관성을 지니게 된다. 미메시스는 

실재를 알 수 있는 우회로가 되며, 의미와 해석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

한―결코 진리에 도달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진리라는 목표지점을 바라

볼 수 있는― 도구가 된다.

2) 삼중의 미메시스로 기록보기

리쾨르는 인간의 시간 경험은 이야기(narrative)로 연계해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시간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행위는 인간에

게 미메시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삼중의 미메시스는 각각 모

방하는 상이 다르지만, 중첩되고 순환하며 각 단계에 상호 간섭한다. 

삼중의 미메시스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를 독자의 삶까지 연장한다

 6) 시간 경험은 본 글에서 실재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사용되지만, 본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허구의 시간 체험까지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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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삼중의 미메시스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출처 : 저자작성.

<그림 1> 삼중의 미메시스

미메시스I, 미메시스II, 미메시스III은 각기 순환하는데, 미메시스I의 

상은 우리가 겪는 파편저인 행동들, 쉽게 말해 경험이라고 불리는 것

이다. 독자와 저자가 준거하고 있는 의미 지평으로서의 세계이다. 이 

인간 행위는 이야기 되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준비 단계의 행위와 경험이다. 이 삶의 체험 세계는 주관과 객관의 

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주관이 객관보다 우선함도 아닌, 주객의 관

계보다도 앞선 삶의 세계다(윤성우, 2017, 101; 정기철, 2016, 27).

인간의 행위는 일상경험, 미메시스I의 상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이

미 상징적으로 구조화되고, 기호나 문화의 전통이나 규범에 따라 해석

한다. 이는 인간이 삶의 지평 이전 문화적으로 공통된 인식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이 미메시스의 주체에게 

선취되지 않으면 미메시스의 주체는 행동을 의미있게 분절할 수 없다. 

“리쾨르는 행동의 구조를 행동의 주체, 목적, 동기, 상황, 상호작용,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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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 이른바 ‘행동의 개념망’으로 요약한다(유기환, 2010, 387-388)” 즉 

행동의 개념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줄거리’로 구성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실재에 존재하는 행동은 물리적이고 혼잡한 것일 뿐이

지만, 행동의 개념망과 미메시스의 능력은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을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미메시스I은 주체가 일상경험으로부터 일반인과 공유할 수 있는 행

동의 구조와 상징성을 파악해내는 행위를 지시한다. 기록의 생산자, 혹

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 삶의 지평에 존재한다. 이미 각자의 

상징을 바탕으로 업무나 행동을 수행하고, 그 행동과 업무에 어떤 의미

가 부여되는지 이해한다. 그리고 그 인식틀로 각기의 행동과 업무에 따

라 줄거리를 만들어 구성해 낸다고 볼 수 있다.

미메시스I의 행위로 파악된 행동의 구조와 상징성은 다시 모방되는

데, 이것이 미메시스II이다. 미메시스II의 단계에서는 파악된 행동의 일

반 구조와 상징성을 모방하여 실생활의 사건을 구조화된 이야기로, 행

동의 계열체를 행동의 통합체로, 시간의 연 기적 차원을 시간의 비연

기적 차원7)으로 구성한다. 이야기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것이 아닌 논리적 순서로 재구성하고 논리적 통합체인 담론으로 만든

다.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나열된 행동이 아니다. 그에 한 이유와 방

법의 차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즉 미메시스II는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구성하기에 청중이나 독자가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 뿔뿔이 

흩어진 이질적인 사건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유기환, 2010, 388).

데리다는 각각의 행위를 개별 사건으로 보며 오로지 그 흔적이 늘어

나는 것으로 보았지만, 리쾨르는 그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행위를 인간

이 엮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기록에 있어서 미메시스II의 

 7) 비연 기적 서사방식에서는 창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해 이야기 내부의 시간

을 재배열하고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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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이야기의 과정인 동시에 기록화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야기와 마찬가지로 기록의 생산자는 사건의 요소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매체에 고정시키며, 그 맥락을 기록에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

으로 분절된 행동은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고 통합체인 담론이 되는 

것이다. 기록에 맥락을 포함하는 것은 미메시스 II에서 드러나는 행동

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논리적 재구성을 포함하는 차원이다. 케텔라의 

숨은 서사 드러내기는 미메시스 II에서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고도 볼 

수 있다. 숨은 서사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두텁게 기술하는 것은 독자

가 기록을 줄거리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메시스II의 결과로 만들어진 줄거리와 텍스트는 독자에게 수용된

다. 미메시스III의 상은 미메시스 II에서 파악한 줄거리와 텍스트를 

삶에 도입하는 과정이다. 리쾨르는 시간과 이야기3에서 “미메시스III

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교차, ‘시적 형상화의 세계’와 ‘실

제 행동의 세계’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텍스트의 세계란 텍스

트 안의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라, 텍스트에서 해석하는 세계다. 살고 

있으며, 고유한 가능성을 펼치는 세계를 기획하는 단계인 것이다(유기

환, 2010, 389).

미메시스III은 이야기의 서사를 해석하는 해석론적 관점이다. 텍스트

의 세계는 비현실적 장소, 즉 사유가 스스로 근거하는 장소가 된다. 단, 

미메시스III이 독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인 것만은 아니다. 리쾨르

는 시간과 이야기3에서 “독자는 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

미를 통과해 텍스트가 지시하는 것, 곧 텍스트가 언표한 경험과 세계와 

텍스트가 펼친 경험의 시간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텍스트

에 반 된 시간적 경험과 실재를 간접적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이는 기

록에 반 된 실재를 간접적으로 읽는 것에 유효한 이야기다.

리쾨르는 역사적 삶은 역사적 시간의 간극 때문에 직접 파악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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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말했다(정기철, 2016, 307-308).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으로 체

험된다. 재현된 기억은 실재와 유사하지만 그곳에서 동일성은 자명하

지 않다. “자화상은 자화상의 인물과 작가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고 

증명해 내기를 기 한다. 하지만 리쾨르의 회화론에서 두 인물의 동일

성은 그다지 자명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성해내야 하는 것이다(윤성

우, 2017, 114-115).” 이때 벌어져버린 부재를 채우는 것이 독자의 상상

력이다.

이런 입장에서 미메시스 III은 기록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인 동

시에 재현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현실과 유사한 파편적인 기록을 읽고 

직·간접적으로 삶에 도입하며 실재를 파악해 내는 것이다. 미메시스III

에서 이용자는 기록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미메시스III의 과정은 여

(Yeo)가 말한 증거나 정보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

다. 그러나 미메시스III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또 다른 현실을 찾

는 것이다. 이야기의 담론은 현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부여는 원래의 의미에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야기가 현실을 새롭

게 기술하는 것이다. 상상8)은 이미 체험한 것, 준거하는 세계의 행위를 

통해 확장하기에 실재와 관계를 맺는다. 폴 리쾨르에게 있어 미메시스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복원하는 능력이다. 비의지적인 시간과 행위는 

기록 속에 담긴 이야기로 되찾으며, 되찾은 시간은 허구적이고 상상적

인 성격을 통해 읽어내는 것이다.

삼중의 미메시스로 보았을 때 과거, 현재, 미래는 단절된 시간이 아

니게 되며. 과거는 미래에 개방되어 있고, 미래는 과거의 의미를 규정

하며, 과거는 현재의 삶의 지평으로 또다시 환원되기에 기록과 기억이

라는 서사는 인간 삶 그 자체가 된다.

 8) 들뢰즈는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운동 사이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미결정

지 인 간극(틈)에서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보았으며, 각극 안에서 생명

은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는 리쾨르의 상상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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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과 기억과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라는 것은 쉽게 부정되지만 실재와 연관될 때 중요

한 것은 객관성이 아니다. 미메시스 능력을 통해 구성된 주관적인 이야

기―하지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실재와 연

관 지어지며, 인간의 삶에 큰 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미메시스로 기

록과 기억과 역사를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아

카이브의 정의(Justice)와도 연관되는 문제다.

폴 리쾨르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기억의 주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다.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이 교차하는 역을 동일화하고 둘을 종

합하고자 했다. 집단기억 안에서 조명되지 않은, 사건사 안의 개인 체

험을 끌어내어 확연히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리쾨르는 역사를 기억의 

일부로 보며 역사를 문서화한 기억이라고 했다(정기철, 2016, 367-375). 

즉 기록은 역사와 같고, 기억은 역사를 포함한다9). 기억과 기록은 립

하는 것이 아니지만, 역사가 포함하지 못하는 기억은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기록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록학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카이브 행동주의를 주장하며 사

회 전체의 문서화를 하려 했으나 그것은 중요 사건의 선별이라는 다

른 객관으로 귀결되었다. 요제프 예루살미(Josep Yerushalmi)는 유 인

들이 정교하게 과거를 재생산해냈지만, 집단기억을 오히려 파괴했다

고 보았다(이종흡, 2018, 459-460). 그저 과거를 재생산 해내는 것으로

는 근  역사학의 답습일 뿐 정의와는 연관이 사라진다. 통합하는 거

담론은 결국 기억의 이데올로기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진실로 기억되지 못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역사서술에 한 책

임을 맡아야 한다. 역사서술이 온전히 역사가들만의 업무가 아니라 

 9) 여기서 기록이란 미메시스로 해석된 텍스트 서사의 총체적인 의미이다. 기억 또한 

개인적 기억을 말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기억과 집단기억의 총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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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선별하고 보존, 제공하는 아키비스트의 활동 또한 역사서술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존재가 말하는 특이점(singularity)

이다. 리쾨르는 기억의 이데올로기화 역사의 절 화와 같은 위험을 타

파하기 위해 개인적 기억과 역사 사이의 변증법을 제안했다. 집단기억

의 이데올로기화와 거 담론의 소수배제를 경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적인 기억이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닌 사람이 사는 역 자체의 

목소리인 개인기억은 각자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건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한다. 이 다양성은 역사라는 틀로 묶이기에 파편화 

되지도 않는다. 리쾨르는 “사람의 삶은 이야기 해야하고, 이야기할 가

치가 있다”고 말하며 역사가가 중시해야 할 역사적 증언은 기록이 아니

라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표방했다. 기억과 역사의 연관 구조는 증언에

서 크게 드러난다. 증언이란 서사에서는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심

적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에 리쾨르는 미메시스적인 

절차를 거쳐, 무엇을, 누가, 어떻게 기억하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 아닌 일반 삶의 역으로부터 다양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해진다. 개인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각기의 특이점 속의 커먼즈를 발견하는 것으로 기억의 이데

올로기화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유효하게 할 수

단으로서 생애사 연구, 구술 채록 등의 삶의 역으로부터의 기록수집

이 있다. 아카이브 정의는 수집단계에서부터 삶의 역에 근거를 둔 실

천성을 지녀야 한다. 삶의 역과 단절된 것을 역사라 전제하면 미래와 

관계있는 의미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아날학파의 심성사와

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그저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의미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삶

의 역 내부에서 변화하는 균열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

기서 균열을 조명하기 위해 종래의 기록의미론이 취해왔던 다양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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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추적하기, 숨은 서사 드러내기가 유효해진다. 리쾨르식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정의는 데리다가 말한 유령, 말해지지 못한 것

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화를 행할 때 다양한 범위의 기록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을 기술에 더하는 것과 같이, 많은 부분을 기술

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아키비스트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

다. 여기서 유효한 방식이 두텁게 기술하는 것일 것이다. 두텁게 기술

하기란 양자의 차이에서 오는 긴장감을 유지하며, 의미의 단면을 드러

냄으로서 인식론적 간극을 줄이는 기술법이다(윤은하, 2016, 149-150). 

두터운 기술은 상호 많은 해석을 포함함으로써 삶의 지평으로 진리를 

확장할 수 있게 돕는다.

5. 맺으며

이 글은 기록의 재현성에 해 기록학, 역사학, 철학 등이 취해온 입

장과 기억담론의 흐름, 실재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에 해 살폈

다. 이용을 통한 재현에 주목했던 기존의 의미론에 더해 폴리쾨르의 삼

중의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야기로 재현되고 표현되는 시간－

사건을 바라보며, 아카이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록과 실제와 기억

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지에 해 고민했다.

폴 리쾨르는 해석을 통해 진리를 담지하지만 그 진리를 원히 도달

할 수 없는 열린 이상향으로 보았고, 근 적인 객관성을 거부했다. ‘이

야기’라는 형태로 매개된 실재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삶의 지평으로 환

원된다. 실재와 기록간의 여백은 결코 극복될 수 없지만, 그 여백에서 

오는 해석을 통한 창조적인 텍스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거는 

결코 폐쇄적이지 않으며 삶의 지평에 근거한 현재와 미래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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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될 수 있다. 해석은 미래지향적이며, 미래는 다시 과거를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과 역사의 변증법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은 아카이브 

정의로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기록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로서 현

재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술과 같은 이야기를 통한 기록이다. 공적 기억

이 되지 못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누락을 읽

기 위해 아키비스트는 간주관적으로 두텁게 읽고, 두텁게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해도 현행 기록관리 체제는 공공

역의 문헌 기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네러티브 기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록관리 업무의 과중으로 두터운 기술 또한 하기 어려

운 상태이다. 아카이브의 미래적인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부분

의 기록화와 두터운 기술이라는 해석과 같은 실천이 필요한바, 이 제안

을 통해 앞으로 기록관리계에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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